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내용 요약

이 책은 콘스탄티우스 황제의 치세부터 발렌스 황제의 아드리아노플 전투까지를 

연대기적으로 서술한 글이다. 페르시아와 관련해서는 18장과 24장 두 부분에 있다. 

18장은 “콘스탄티우스 황제의 사망과 세 아들에 의한 제국 분할, 페르시아 전쟁” 부분

에서 샤푸르 2세의 업적을 기록하고 있다. 호전적인 샤푸르 2세는 선조들의 치욕을 

앙갚음하고 티그리스 강 아래 5개 속주를 로마인들로부터 탈환하려는 야심을 가지고 

337-360년의 페르시아 전쟁을 시작하였다. 그는 싱가라 전투, 니시비스 전투, 아미다 

전투를 성공적으로 이끌었다.

24장은 “율리아누스의 안티오크 체류, 성공적인 페르시아 원정, 티그리스 강 도착, 

율리아누스의 퇴각과 사망, 요비아누스의 추대, 굴욕적인 강화 조약으로 로마군을 구

하다”는 소제목들을 달고 있다. 이 장에는 363년 율리아누스 황제가 페르시아 격퇴를 

목표로 출전한 전쟁 과정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다. 전쟁 준비, 사막 지대로의 진군, 페

르시아 내부로의 성공적인 행군, 수도인 크테시폰 인근의 페리사보르와 마오가말카 

포위 공격과 성공, 티그리스 강 도하와 군수품 폐기 이유, 율리아누스 황제의 사망, 전

장에서 근위부대장인 요비아누스가 황제로 선출되는 과정, 로마군의 무사 귀환을 위

해 메소포타미아 5개 속주를 반환하는 굴욕적인 강화 조약 과정 등에 대한 서술은 당

시의 전쟁 맥락을 파악하는데 유익하다. 요비아누스의 약점, 굴욕적인 외교에 대한 

반대의 목소리, 율리아누스 죽음에 대한 회고 부분에는 로마의 패배와 이교황제에 대

한 국론 분열 과정을 상세히 서술, 저자의 분석력을 돋보이게 한다.




